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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정담당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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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3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1박 2일간 전국 조직/여성국장 워크숍을 갖고 2024년 조직사업 방향 및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일정 등을 공유했다. �이어 전국 지방 본부별 당면한 현안사항을 점검 하고 향후 일정, 조직 활동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김인관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지방본부가 7개 에서 8개로 확대된 데 따라 중앙과 지방조직이 조합원을 직접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만큼 그 규모와 특징에 맞는 사업을 하나 하나 챙기며 풀어가야 한다”고 운을 뗀 뒤 “15대 집행부의 혁신성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요구와 필요를 항상 체크하라”고 주문했다. ��위원장은 또한 내일 있을 3.8 세계 여성의 날과 곧 다가올 전국대의원대회도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본부별 예산확정과 사업계획에 따른 노동조합 예산편성 등 논의��KT노동조합은 3월 7일(목) 중앙본부 대회의실 에서 전국 재정담당국장 회의를 열고, 2024년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에 앞서 올해 지방본부별 예산확정과 사업계획에 따른 노동조합 예산편성 (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재정담당 국장들은 “15대 집행부 기조에 맞춘 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이라는 사업방향을 토대로 지방본부 예산을 체계 적이고 알뜰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하고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오는 3월 14일(목)에 있을 재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4년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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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조직/여성국장 워크숍� 조직사업 방향 및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일정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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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7일 (목)








